
석유화학암흑천지…
석유화학시장은 2010년이후과연암흑기에진입할것인가?
IBK증권은 2008년 3월을 정점으로 중국의 석유화학제품 수입이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에틸
렌 356만톤 신증설 크래커의 가동이 2010년 상반기에 집중돼 국내 석유화학 시장의 침체가 불가피하다고 전
망했다.
글로벌 석유화학 시장은 Secco의 가동중단을 비롯해 중국의 에틸렌 생산 감소에 따른 공급부족 영향으로
2009년 상반기에석유화학제품수입이급증함으로써예상을벗어나호황을누렸으나, 3월을 정점으로중국의
수입이감소하기시작했고중국의정유및석유화학제품생산능력이확대됨에따라화학제품수입감소가불가
피하다는것이다.
특히, 2009년에는 잦은 트러블로 정상가동이 지연됐던 중동의 신증설 플랜트까지 정상화되면 글로벌 시장이
공급과잉으로전환돼국내석유화학기업들의입지가축소될수밖에없다고진단했다.
의외의상황을고려하지않는다면지극히맞는진단이라고생각된다.
중국 정부는 세계적인경기불황에 대응해산업진흥정책을 잇달아추진하고 있으며 2011년까지 원유 정제능력
을 4억톤이상으로, 에틸렌생산능력을 1550만톤으로확대하기위해투자에총력을기울이고있다.
중동이 급격한 신증설 투자를 통해 2012년까지 에틸렌 생산능력을 최소 2400만톤, 최대 3200만톤 확대해
세계석유화학시장이공급과잉으로전환될것이확실시되고있어신증설을자제할수도있으나중국은전혀개
의치않고자급률제고에전력투구하고있다.
2008년 하반기 이후 세계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내수는 물론 수출이 축소되면서 경영악화에 직면한 것을 제외
하고는 장기적으로 석유화학제품 수요가 확대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석유제품, 화학비료, 농약, 석탄화학제품
수요도밝을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
따라서중국은 2011년까지정유공장 6기와에틸렌크래커 8기를완공함으로써 1000만톤이상의정유기지를
20곳으로, 100만톤 이상의 에틸렌 크래커를 11기로 확대함은 물론 100만톤 이하의 소규모 정유공장은 폐쇄
할 계획이다. 동시에 대규모 석유화학 기지를 건설함으로써 정유-석유화학 수직계열화, 컴비나트화, 집약화를
추진하고있다.
아울러 3년간석탄액화, 석탄베이스올레핀(CTO), 석탄베이스DME, 석탄베이스 EG 등석탄화학프로젝트
를진행함으로써석탄의고효율이용은물론석유화학원료의다변화도모색하고있다.
중국이 중동의 급격한 신증설 투자를 모르쇠로 일관한 채 자체 신증설 프로젝트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오로
지자급률을제고하기위한한가지목적으로이해되고있다.
12억명이넘는인구와연평균 6-7%의경제성장률을고려할때투자를계속하지않고서는수입에매달릴수밖
에없고, 결국에는미국·유럽·일본등선진국경제권에서독립할수없다고판단하고있기때문일것이다.
문제는 중국이경제성장률둔화에도불구하고자급률제고기치를계속추진하고있는판국에중동의신증설물
량이동북아시아를향해물밀듯이밀려들어오면과연어떠한결과가나타날것인가하는점이다.
국내 석유화학 시장은 에틸렌을 중심으로 한 기초유분도 프로필렌과 부타디엔을 제외하고는 공급과잉을 면치
못하고 있고, 합섬원료 또한 EG를 제외하고는 수출 포지션이며, 합성수지는 LDPE와 PVC를 제외하면 생산량
의 50-70%를수출할수밖에없는기형적인공급과잉구조이다.
따라서 중국이 자급률을 높이고 중동이 수출물량 공세를 본격화하면 수출선을 잃어버리고 가동률을 대폭 낮출
수밖에없는곤궁한처지이며, 메이저급 몇몇을 제외하고서는 생사의경계선을 오락가락하는 불쌍한신세를면
키어려울것으로예상되고있다.
석유화학기업들이 코스트를 감축하고 고부가가치제품 생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이유이
다.

일본Mitsubishi Chemical이 석유화학설비투자를 3년간 5900억엔에서 4300억엔으로감축하고효율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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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지는설비는폐쇄하면서연구개발투자를확대하는경영전략을추진하는이유도동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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